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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0.(수) 08:00 배포 2023. 5. 10.(수) 08:00

45개국 MZ 재한외국인 201명, 
K-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 5. 10. ‘2023 K-관광 글로벌 SNS 기자단’ 발대식 개최
 - 첫 활동은 개방 1주년 맞이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취재, ‘2023 

한국방문의 해’ 온라인 서포터즈로 활동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5월 

10일(수) 오전 10시,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을 홍보할 ‘2023 K-관광 글로벌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글로벌 SNS 기자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관광지와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참신한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해온 기자단이다. 올해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총 45개국 출신 인플루언서 201명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1년간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여행하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자의 누리

소통망(SNS) 채널과 기자단 공식 채널을 통해 K-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온라인 서포터즈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별한 이력으로 눈길 끄는 기자단…글로벌 MZ 시선 끌 K-관광 콘텐츠 제작

  발대식에서는 ‘미녀들의 수다’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 방송인 에바 포피엘 

씨가 사회를 맡아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넘은 기자단의 열정과 비전을 

전한다.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자 문체부 MZ드리머스(2030

자문단) 문화예술분과장이기도 한 김윤후 씨도 참석해 기자단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기자단으로 선발된 일본 출신 대학생 다나카 레이나(92년생) 씨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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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리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작한 한국 생활 체험기와 

한국 여행 소개 유튜브 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천만 건 이상을 달성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아리랑에 매료되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멕시코 출신의 낸시 곤잘레스(94년생) 씨는 스페인어로 

된 한국 여행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 기자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려인 3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김 아나스타샤(99년생) 씨는 학창 시절 

현지 K-팝 동호회 활동을 통해 1년 만에 동호회 누리소통망(SNS) 구독자 

수를 6만 명으로 늘렸던 경험을 살려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대식 후 첫 활동은 개방 1주년 맞이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취재 

  기자단은 발대식 직후 첫 활동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K-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취재에 나선다. 

청와대와 함께 인근 경복궁, 서촌, 북촌, 박물관·미술관, 북악산, 유서 깊은 

맛집 등 K-관광의 매력을 보여 줄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다양한 취재 활동을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활발하게 제작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K-컬처 영향으로 한국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글로벌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누리소통망(SNS)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자단 대다수가 MZ 유학생들인 만큼 외국인 관점에서 새로운 

K-관광 매력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국제관광과 담당자 주무관 임상미 (044-203-2837)

        


